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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일제지, 신호제지 인수 “청신호”
서부지방법원, 신한은행 의결권 행사 가능 … 아람FSI 지분도 행사

법원이 아람구조조정조합과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각각 제기한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

국일제지 손을 들어주어 주목된다.

국일제지는 아람 제1호 구조조정조합 조합원들이 낸 신한은행의 신호제지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

처분 신청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됐다고 12월9일 발표했다.

또 엄정욱 신호제지 부회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아람FSI의 신호제지 지분에 대해 낸 

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12월1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신한은행이 보유한 11.8%의 주식과 아람FSI가 보

유한 13.5%의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.

또한 아람구조조정조합에서 제기한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돼 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

2.2%의 조합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.

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임시주총에서 55%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러나 신호제지 관계자는 “7명의 이사진 가운데 4명이 우호적이어서 임시주총을 통해 추가 선임되는 6명의 

이사 가운데 3명 이상을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”고 주장했다.

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로 임시주총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호제지 측에서 3명

의 이사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.

신한은행은 11월14일 신호제지의 적대세력인 국일제지의 요청으로 아람 제1호 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

원인 아람FSI로부터 273만주(11.8%)를 사들였다.

이에 대해 신호제지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 아람구조조정조합 조합원들은 아람FSI가 임의로 신한은행에 지

분을 팔았다며 법원에 의결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아람FSI의 이충식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

바 있다.

아람구조조정조합은 또 집행조합원인 아람FSI가 신한은행에 팔고 남은 조합 지분 2.2%의 의결권을 행사하

기 위해 아람FSI 대신 조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며 의결권 행사자 지정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.

엄정욱 부회장 역시 아람FSI가 보유하고 있는 13%의 주식 중 8%는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

아람FSI 대신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.

국내 2위의 제지기업인 신호제지는 8월 국일제지가 신호제지의 경영참여를 위해 신호제지 최대주주인 아람

FSI로부터 19.81%의 지분을 인수한 후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.

신호제지는 12월13일 이사 6명 추가선임과 이순국 이사 해임안 등 2가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

열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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